
사생 여러분께!

코로나-19라는 재앙으로 인하여 인류가 고통을 받고 있고 우리 대학과 학생들

도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.

9월18일까지 2학기 강의가 비대면 수업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이후 상황은 아

무도 장담할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.

현재 생활관에는 비대면 수업에도 불구하고 112명의 학생들이 입사해서 2인 1

실로 생활하고 있으며 추가로 입사를 희망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.

사전 공지했던 대로 소망관 식당이 현재 운영되지 않고 있으며 7일부터는 식사

를 제공할 수 있도록 운영 업체와 계속 협의하였습니다.

1학기의 적자와 2학기 예상 적자가 너무 커서 이번 학기 식당 운영을 포기한다

는 운영 업체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지만, 자녀를 우리 대학에 맡긴 부모님의 

입장과 학생들의 불편함을 호소하여 절충안을 마련하였고 이에 대해 설명 드립니

다.

식비는 3,000원으로 변동 없이 아침과 저녁 식사만 제공하고 100끼 중 조식

과 석식을 50:50으로 의무식 배정하기로 협의가 되었으니 사생 여러분의 이해를 

부탁드립니다.

지금까지의 생활관 식당 운영 방식에 많은 개선이 필요합니다.

비현실적인 식사비 책정과 이를 유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속되어 온 아침 식

사 의무식 제도 등은 많은 불만 요소로 지속되고 있으므로, 모두가 납득할 수 있

는 절차와 논의를 통해 식사비를 현실화하고 아침 의무식을 1일 1의무식 형태로 

변경이 필요합니다.

사생 여러분,,

만약 생활관 내에서 확진자가 발생하거나 접촉자가 있다면 건물이 폐쇄되고 전

체 소독은 물론 거주자에 대한 검사, 동선 파악 등 그 여파는 너무 엄청나므로, 

아무쪼록 외부 활동을 자제하고 생활관 내에서는 항상 마스크를 착용하고 외출했

다 돌아오면 반드시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.

2020.09.03.

생활관장 이병호


